
B1제 1237 호  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

INSIDE

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
미얀마 출가와 수계의식 B5 문화

바라캇 서울 ‘찰나와 영원’ 展B4 책세상
용성평전 B6 학술

2500여 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추진

한 평 법당에 8만 유순 도솔천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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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 모든 것에는 ‘이름’이 있다. 그리고 그 이

름이라는 것에는 저마다 뜻이 있다. 각자는 하나의 

‘뜻’으로 존재한다. 유정은 유정대로 무정은 무정

대로, 수없이 많은 뜻으로 와있는 것이다. 산의 이

름 하나, 암자의 이름 하나도 마찬가지이다. 아니 

그것만큼 뜻에서 시작하고 뜻으로 끝나는 것이 또 

있을까. 같은 모습의 전각과 마당을 가진 것이 도

량이지만 도량마다 뜻을 달리하여 서있고, 같은 모

습의 초목과 산새들을 품은 것이 산이지만 그 역시 

저마다 다른 뜻으로 서있는 것이다. 산의 이름은 

저마다 다른 정기를 뜻하고, 암자의 이름은 그 이

름마다 다른 불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. 달마산 도

솔암. ‘달마’와 ‘도솔’, 그 이름만 생각하면 그곳

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며, 가고 싶다고 

갈 수 있는 곳도 아니리라.  B2면에 계속


